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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공간 지형도는 변화 중! 
플랫폼-엘, 갤러리페로탕, 갤러리2 중선농원 개관

플랫폼-엘컨템포러리아트센터 전경 디지털 렌더링

올봄, 새로운 미술공간 오픈 소식이 잇따라 들린다. 기업 
운영 아트센터부터 해외 갤러리의 한국지점, 그리고 농원을 
개조한 비영리공간까지 다채롭다. 5월 12일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 플랫폼-엘컨템포러리아트센터(Platform-L, 관장 박만우, 
이사장 신정승)가 문을 연다.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에서 
설립, 모기업인 ㈜태진인터내셔널의 태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개 층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과 중정 마당, 
극장 구조의 라이브홀 등을 갖춘 총 4층 규모로, 금속 루버로 감싼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앞으로 이곳은 현대미술전시는 
물론 퍼포먼스, 영화 스크리닝, 사운드아트 공연을 펼치며, 
‘동시대와 호흡하는 실험적인 아트센터’를 꿈꾼다.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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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을 선보이는 배영환과 중국작가 양푸동의 개인전으로 첫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프랑스의 유명 갤러리인 갤러리페로탕(대표 엠마누엘 페로탕)도 
서울 스페이스를 개관했다. 2017년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 개관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랑스 미술공간들의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물론 미술시장의 호황 시절 몇몇 
해외 갤러리들이 국내 지점을 오픈한 바 있지만, 영향력 있는 
주요 해외 갤러리로서는 첫 국내 진출사례로 볼 수 있다. 
갤러리페로탕 오픈 이후 한국 갤러리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일이다. 최근 갤러리페로탕은 홍콩 공간에서 박서보 
개인전을, 파리 공간에서 <오리진: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전을 
개최하며 단색화의 해외진출 성공 이후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한 바 있다. 홍콩에 이은 두 번째 아시아 공간인 서울 
지점의 첫 전시를 장식할 작가는 프랑스 출신의 로랑 그라소. 
그는 삼성미술관 리움 건물 외벽을 장식한 네온 작품으로도 잘 
알려졌다.

갤러리2 중선농원 개관전 오프닝 전경

한편 제주도에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중선농원이 문을 열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선친의 감귤농장 창고와 자택을 개조해 
미술공간 및 카페, 인문예술도서관 청신재, 게스트하우스 
태려장(*—Š)으로 리모델링한 것. 문 교수의 부인인 김재옥 씨가 
은사인 김원 건축가 등의 자문으로 대대적인 개조를 진행해 4월 
16일 오픈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2의 두 번째 
공간이 이곳 중선농원에 자리해 비영리로 운영되며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개관과 함께 개인전을 연 김홍주 작가는 
처음으로 목조각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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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웨이 <파노라마>전 전경 2016 삼성미술관 플라토

올해 초 미술계의 핫이슈 중 하나는 단연 삼성미술관 플라토의 
폐관 소식이었다. 1998년 로댕갤러리로 시작한 이곳은 2011년 
‘플라토’라는 새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리우웨이 
개인전(4. 28~8. 18)을 끝으로 결국 문을 닫는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올해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아트 스펙트럼>전 
수상작가의 개인전이 무산된 것. 로댕의 작품을 기반으로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이 공간을 한국의 젊은작가들이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는지 지켜볼 수 없게 된 점은 못내 
아쉽다. 서울 한가운데 자리했던 거대한 ‘고원(plateau)’은 이제 
역사로 남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가듯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미술의 고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며 한국미술 지형도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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